
응답자들은 자신의 믿음에 엄격했다. 응

답자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

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. ‘스스로의 믿음

에 점수를 준다면’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

은 응답자가‘40~50점(37.3%, 224명)대’

를 꼽았다. ‘20~30점대’에도 14.7%(88명)

가 답했다. ‘60~70점대’에 점수를 준 사람

은 33.3%(198명), ‘80점 이상’의 점수를

준사람은15.0%(90명)였다. 

이 같은 평가는 믿음과 신행 일치도에도

그대로 적용됐다. ‘자신의 믿음과 신행이

얼마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’란

질문에‘일치 하지 않은 편이다(40.5%,

243명)’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

였다. ‘일치하지 않는다’란 응답도

7.8%(47명)나 됐다. ‘일치

하는 편이다’와‘일치한

다’는 각각 38.2%(229명)

와13.5%(81명)였다. 

응답자 절반 이상은‘본

래 부처’라는 것을 확신하

고 있었다. 자신이 본래 부

처 임 을 ‘ 믿 는 편 ’이

35.7%(214명)였다. ‘확신

한다’는 대답도 18.3%(110명)나 됐다. 하

지만‘믿지 않는 편’도 34.0%(204명)나 됐

다. 아예‘안 믿는다’라는 대답도

12.0%(72명)나 나왔다. 응답자 절반 가까

이가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

다는 얘기다. 따라서 이를 개선할 교리적

수행적 교육 방법이 모색돼야 함을 시사

했다. 

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처님 가피력을

믿고있었고, 10명중8명은수행을열심히

하면깨달을수있다고믿었다. 

44.3%(266명)가 부처님 가피력을‘믿는

다’라고 대답했고, ‘믿는 편’이라는 사람

도 18.7%(112명) 정도 있었다. ‘믿지 않는

편’과‘안 믿는다’는 대답은 각각

11.3%(68명)와25.7%(154명)였다.

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‘믿

는다’라고 대답한 사람이 43.7%(262명)였

으며, ‘믿는 편’이라는 대답도 20.3%(122

명)로 나왔다. 하지만 수행을 열심히 해도

깨달을 수 없다는 사람도 26.0%(156명)나

됐다. ‘믿지않는편’또한10.0%(60명). 

인과와윤회를믿는질문에41.8%(251명)

가‘믿는다’라고대답했다. ‘믿는편’이라고

대답한사람도21.2%(127명)로나왔다. 

하지만응답자10명중4명은인과와윤회

를 믿지 않았다. ‘안 믿는다’는 25.2%(151

명), ‘믿지않는편’은11.8%(71명).

응답자 10명 중 6명은‘자신의 믿음을

당당하게 말하고 타인에게 믿음을 권유(전

법)할수있다’고대답했다. ‘할수있다’고

적극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33.2%(199명).

‘할 수 있을 것 같다’는 대답도 26.8%(161

명). 이에 비해 21.5%(129명)는‘할 수 없

을 것 같다’고 대답했으며, 18.5%(111명)

는‘할수없다’고단언했다. 

불자의 성숙도를 나타낼 수 있는 원력에

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

원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. 비교

적 불교공부에 열심인 불교대학 학생들을

대상으로 한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

염려스러운 수치다. ‘현재 원력을 가지고

있다’는대답은 35.8%(215명)에불과했다.

‘가져본 적 있다’는 18.3%(110명), ‘가져

본 적 없지만 갖고 싶다’는 23.7%(142명).

‘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’는 대답도

22.2%(133명)나됐다.

원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절반 이상은

원력을실천하기위해노력하고있었다. 응

답자 중 11%(67명)는 원력을 실천하기 위

해‘매우 노력’하고 있었고, 45%(270명)는

‘노력하는 편’이었다. 이에 비해 34%(205

명)는‘노력하지않는편’이었고, 10.0%(58

명)는거의노력하지않고있었다.

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원력이 성취

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. ‘믿는다’는

39%(234명), ‘믿는 편이다’는 23.8%(143

명). ‘믿지 않는 편’은 14.3%(86명), ‘안 믿

는다’는22.8%(137명)였다. 

설문 교차분석 결과‘대졸이상’의 학력

을 가진‘20~30대’젊은층‘남자’들의 믿

음이 약했다. 이들은 믿음과 신행 일치도

또한낮았다. 

‘본래 부처임을 확신하고 있는가’라는

질문에 중졸과 고졸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

는 각각 58.4%와 59.1%가‘확신한다’또

는‘믿는편이다’라고대답했다. 이에비해

대졸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

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49.6%와 39.3%로

상대적으로낮았다.

‘부처님 가피력이 있다고 믿는가’라는

질문에 대해서도 20대와 30대는 각각

29.4%와 40.0%가‘믿는다’또는‘믿는 편

이다’라고 답한 반면, 50대와 60대 이상은

각각64.8%와68.7%의수치를보였다. 

남자의 57.9%가 인과 및 윤회를 믿었지

만, 같은 항목에서 여자는

65%의 믿음 지수를 나타

냈다.

한편 불교를 믿은 지 오

래될수록‘부처님 가피력’

과‘인과 및 윤회’를 믿는

지수가 낮아지는 특이한 현

상을보였다. 

신 행 경 력 1~2년 은

32.3%가 부처님 가피력을‘믿지 않는 편

이다’또는‘안 믿는다’라고 대답했다. 이

에비해3~5년은33.3%, 6~10년은34.4%,

11~19년은 42.0%%, 20년 이상은 42.9%

등 신행경력이 많을수록 부처님 가피력을

믿지않았다. 

이같은현상은인과및윤회를믿는질문

에도 그대로 나타났다. 신행경력 1~2년은

33.0%가‘믿지 않는 편이다’또는‘안 믿는

다’라고 대답했다. 이에 비해 3~5년은

32.5%, 6~10년은33.6%, 11~19년은41.0%,

20년이상은42.2%가같은대답을했다. 

이와 관련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

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“초발심자의 경우

보다 열정적인 구도의 마음으로 불교에 접

근하는 반면, 신행경력 오래된 불자일수록

경험적인 근거에서 이 같은 대답을 했을

것”이라고 추정했다. 고명석 조계종 포교

원 포교연구팀장은“신행경력이 오래된

불자는 불교를 신앙이나 신행의 관점보다

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차원에서 바라보

기때문일것”이라고분석했다. 

한명우∙남동우∙김철우∙이은비기자

“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”64%

불자의삶중가장기본이라고할

수있는‘믿음’과‘원력’. “믿음

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니,

길이 일체 선법(善法)을 기르며, 의심의

그물을끊고애욕의흐름에서벗어나위

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인다”는 부처

님 말씀처럼 믿음이 확고해야 깨달음을

얻을 수 있다.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

어중생을제도하려는원력이없다면엔

진없는배처럼망망대해를떠다닐수도

있다. 전국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600명

이스스로점검한‘믿음과원력지수’를

분석했다.

불기 2550년 10월 15일 일요일AA1100 제 599 호나의‘믿음∙원력’몇점?buddhanews.com

“전법하겠다”60%…“가피 믿는다”노년층 높아

교리∙수행 등 체계적인 지도 필요성 보여줘

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 12주년 특집으로 불자의 삶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

있는‘믿음과 원력’에 대해 자가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. 통계수치는 전국의 불교

대학에 재학중인 불자 600명의 응답을 종합한 것입니다. 불자님들도 이 표를 참조

해믿음과원력지수를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.

1. 성별은? 

①남 ②여

164명(27.3%) 436명(72.7%)  

2. 나이는? 

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이상

17명(2.8%) 60명(10.0%) 233명(38.8%) 207명(34.5%)  83명(13.8%) 

3. 학력은? 

①중졸 ②고졸 ③대졸 ④대학원재학이상

65명(10.8%) 247명(41.2%) 260명(43.3%) 28명(4.7%)  

4. 불교를믿은지얼마나됐습니까? 

①1~2년 ②3~5년 ③6~10년 ④11~19년 ⑤20년이상

127명(21.2%) 114명(19.0%) 119명(19.8%) 100명(16.7%) 140명(23.3%)

‘믿음과 원력’자가 점검표

점검 사항 4점 3점 2점 1점

원력(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현재 가지고 가져본 적 있다 가져본 적 없지만 생각해 본적 없다

마음의 힘)을 가져본 적이 있다 110명(18.3%) 갖고 싶다 133명(22.2%)

있습니까? 215명(35.8%) 142명(23.7%)

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매우 노력한다 노력하는 편이다 노력하지 않는 거의 노력하지

얼마나 노력하고 67명(11%) 270명(45%) 편이다 않는다

있습니까? 205명(34%) 58명(10.0%)

원력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다 믿는 편이다 믿지 않는 편이다 안 믿는다

믿습니까? 234명(39.0%) 143명(23.8%) 86명(14.3%) 137명(22.8%)

내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확신한다 믿는 편이다 믿지 않는 편이다 안 믿는다

확신하고 있습니까? 110명(18.3%) 214명(35.7%) 204명(34.0%) 72명(12.0%)

부처님 가피력이 있다고 믿는다 믿는 편이다 믿지 않는 편이다 안 믿는다

믿습니까? 266명(44.3%) 112명(18.7%) 68명(11.3%) 154명(25.7%)

수행을 열심히 하면 깨달을 믿는다 믿는 편이다 믿지 않는 편이다 안 믿는다

수 있다고 믿습니까? 262명(43.7%) 122명(20.3%) 60명(10.0%) 156명(26.0%)

인과 및 윤회를 믿습니까? 믿는다 믿는 편이다 믿지 않는 편이다 안 믿는다

251명(41.8%) 127명(21.2%) 71명(11.8%) 151명(25.2%)

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할 수 없을 할 수 없다

말하고 타인에게 믿음을 199명(33.2%) 것 같다 것 같다 111명(18.5%)

권유(전법)할 수 있습니까? 161명(26.8%) 129명(21.5%)

자신의 믿음과 신행이 일치한다 일치 하는 편이다 일치 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다

얼마나 일치하고 있다고 81명(13.5%) 229명(38.2%) 편이다 47명(7.8%)

생각하십니까? 243명(40.5%)

스스로의 믿음에 점수를 80점 이상 60점 이상 40점 이상 20점 이상

준다면? 90명(15.0%) 198명(33.0%) 224명(37.3%) 88명(14.7%)

소 계

*30점 이상이면‘우수’, 29~20점이면‘보통’, 20점 미만이면‘분발’입니다. 

도움말 주신 분 : 허운 스님(대구 동화사 주지), 종호 스님(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장), 김성

철(동국대경주캠퍼스불교학과교수), 박수호(중앙승가대불교사회과학연구소연구위원) 

‘본래 부처’믿는가? ‘믿지 않는다’46%

인과 윤회에 대한 믿음은 여성이 높아

20~30대 남자, 믿음∙신행 일치도 낮아

스스로의 믿음에 점수를 준다면(단위:%)

40~50점대
224명(3377..33))

600명

60~70점대
198명(3333))

80점 이상
90명(1155))

20~30점대
88명(1144..77))

원력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?(단위:%)

현재
가지고 있다

215명(3355..88))

가져본 적 없지만
갖고 싶다
142명(2233..77))

생각해
본적 없다
133명(2222..22))

가져본 적
있다
110명(1188..33))

인과 및 윤회를 믿습니까?

1~2년

신행경력 믿지 않는 편

3~5년

6~10년

11~19년

20년 이상

33%

32.5%

33.6%

41%

42.2%

600명

오대산 적멸보궁 중대 사자암에 5백 문수동자와 5백 문수보살을 모시는 불사를 하였습니다. 

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가피하여 주신 불보살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. 

불사내내 마음을 주신 월정사의 원로대덕스님들,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께도

감사한 마음의 인사를 올립니다.

불모 허길량 합장


